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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9월 21일 주일 설교입니다. 

<에덴동산에서의 두 나무> 

 창세기 2:7-9 / 새찬송가 515 (통일 256) 눈을 들어 하늘 보라  

1.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

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에덴낙

원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(창3:22-24). 이 두 나무는 

사람의 범죄 이후에 서로 상극이 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

해서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(고후4:10,11).  

2. 최후의 심판 때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책 ‘각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’과 ‘생명책’

이 있습니다 

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 각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에 의해 심판 받습

니다(계20:12-15).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창세기에서 금

지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(계2:7). 즉 천국에 간다는 것인데 천

국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어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

없습니다(계22:1,2). 

3. 왜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을까요

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(창3:4,5). 그리고 스스로 

선과 악을 판단하는 삶을 매력적으로 여기게 됐습니다. 그러나 그 결과 온 역사

를 통 틀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사람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선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

단하려 합니다. 이것이 참된 행복을 보장해주는 자유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. 

 

 그러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

가,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생명의 파멸을 가져옵니다. 이런 자유는 인본주의

적 자유이며 끝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. 

 선택의 자유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

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.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점

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자 해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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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니다. 

 선택의 자유입니까? 생명을 위한 자유입니까?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하고 생

명을 위하는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.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자유를 우리에게 

주십니다(요8:31-36).

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즉 내 

선택의 자유가 아닌 생명을 얻는 자유를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. 그래서 먼저 

삶을 돌아보며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충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죄악과 싸워 

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. 

<적용&실천> 

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의지로 내 뜻을 주장하며 내 선택이 옳다 여

기지는 않습니까? 우선 나의 의지와 뜻과 선택을 내려놓고 그것을 고집했던 것을 

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립시다. 


